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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부모교육 (12월) - 자신감과 독립심
지혜롭고 건강하게 

함께 커가는 
시흥가온교육

(14996)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                         [담당교사 364-1782]  교무실 364-1700~1, 행정실 364-1770~3 

  안녕하세요.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원은 월 1회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교육 

자료를 읽어보시어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자신감과 독립심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는 마음이고, 독립심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마음

입니다. 즉, 자신감과 독립심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의존적인 사람에게는 자신감보다는 무력감이 

나타납니다. 즉,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가 자신감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감과 독립심, 자녀를 믿어줄 때 자라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녀의 자신감도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때 자라납니다. 믿음을 받는 아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저도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못해.”, “그냥 둬, 아빠가 할게.”, “바쁘니까 

나중에 시켜줄게.”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자녀는 자발성을 잃게 됩니다. 자율성과 

주도성이 한껏 확장되는 어린 시절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다가 나중에 크면 저절로 잘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 살 자녀라면 토스터에 빵을 

굽고 잼을 바르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말이지요. 여섯 살 무렵에는 자고 일어난 이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지각하는 

것보다 내가 해주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말이지요. 일곱 살쯤 되면 스스로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비누가 제대로 헹궈졌는지 안심이 안 되는 부모의 걱정만 없다면 말이지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해낸 일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독립심과 자립심이라는 꿈의 에너지가 넉넉히 더해질 것입니다.

-출처: 교육부 「아이의 시간, 성장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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